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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인터넷) 수신 즉시

배 포 2024.8.6.(화) 08:00
(지  면) 2024.8.7.(수) 조간

제과점업, 대·중기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 대기업 제과점 총량제한 5%, 거리제한 수도권 400m로 완화
 - 11년 간 전체 제과점 수 및 매출액 2배 증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8월 6일(화) 오후 2시 로얄호텔

(서울 중구)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 대한제과협회 마옥천 회장,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등이 참석하여 

제과점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제과점업 상생협약 주요내용>

 ㅇ 협약기간 : 2024. 8. 7. ~ 2029. 8. 6. (5년 연장)

 ㅇ 협약대상 : (사)대한제과협회,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동반성장위원회 

 ㅇ 주요 협약내용

  -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기존2% → 변경5%) 이내 범위에서 신설 허용

  -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으로부터 거리제한 준수
(수도권 기존500m → 변경400m, 그 외 지역 500m)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13~’19)에 이어 ’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그동안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수 : (‘12) 13,577개 → (’19) 21,470개 → (‘22) 28,070개 (206%↑)
* 제과점업 소상공인 사업체수 : (‘12) 10,198개 → (’19) 15,822개 → (‘22) 22,216개 (217%↑)
* 제과점업 전체 매출액(백만원) : (‘12) 3,612,611 → (’19) 5,977,512 → (‘22) 7,570,524 (209%↑)
*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백만원) : (‘12) 1,493,659 → (’19) 2,051,352 → (‘22) 3,212,14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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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변화된 기호에 맞춘 개성 있는 중소빵집이 

늘어나면서 지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같은 로컬 문화가 

확산되었고 대기업은 우수한 제빵 기술력과 체계화된 매장운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서 전 세계에 K-베이커리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 뚜레쥬르 해외매장 수 : (‘12) 66개 → (’23) 443개 (6.7배↑)

 * 파리바게뜨 해외매장 수 : (‘12) 137개→ (‘23) 544개 (3.9배↑)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23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협약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은 첫 

회의부터 일관되게 업계 전체의 성장과 상생협력의 큰 뜻에 동감을 표하였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안의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주요 당사자인 파리크라상과 씨제이푸드빌은 협의 기간동안 동네빵집

과의 공존공생의 가치에 공감하며 협약연장에 뜻을 모았다. 협약 전부터 제과

점업 상생협약을 자율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왔던 더본코리아(빽다방빵연구소)도 

금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

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 개요
2. 제과점업 상생협약 참고사항

담당 부서 상생협력지원부
담당자

부  장 제갈현실 (02-368-8715)

배포 부서 홍보팀 팀  장 이 전 (010-2064-7651)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1 Strike Out!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동반성장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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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 개요

□ 일시 : '24. 8. 6. (화), 13:50 ~ 14:30

□ 장소 : 로얄호텔 3층 제이드룸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61

□ 참석 대상 : 제과점업 중기단체, 대기업 등 협약 대상자 30인 내외  

-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 실무자 등 10명 내외

- (중기단체)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 5명 내외

- (대기업)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더본코리아 최경선 전무 및 실무자 15인 내외

□ 행사일정(안)
  ※ 총 40분(사전환담 포함)

시  간 내   용 비  고

13:50~14:00(‘10)
▪ 사전환담
  * 동반성장위원장 및 중기단체장, 협약 대기업 대표 등

14:00~14:05(‘0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동반위
 제갈현실 부장

14:05~14:20(‘15)
▪ 인사말씀
  *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 마옥천 제과협회장 파리크라상 

김성한 대표, 씨제이푸드빌 김찬호 대표 

14:20~14:23(‘03) ▪ 주요 협약 내용 소개 동반위
제갈현실 부장

14:23~14:30(‘07)
▪ 협약서 서명 협약대상

▪ 기념촬영 및 폐회 전체

※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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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과점업 상생협약 참고사항

□ 제과점업 상생협약 참고사항

◦ (추진경과) 적합업종 권고 만료 후 상생협약 체결·연장 

    * 적합업종(’13.3∼’19.2) → 상생협약(’19.8∼’24.8) → 상생협약 연장(’24.8∼’29.8)

◦ (협약참여 대상)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참여

- 최초 협약 당시 9개 대기업에서 현재 5개 대기업으로 변경

1차 상생협약 참여 대기업(’19~’24) 2차 상생협약 참여 대기업(’24~’25)

 대기업(9개사) :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에이블현대
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대기업(5개사) : 신규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 기존 협약 대기업 제외 사유

- 대우산업개발(브리오슈도레) : 전 지점 폐점 사업 철수(’23.12)

- 롯데제과(보네스뻬) : 가맹 사업철수(’20.4)

-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몽상클레르) : 자사 내 1개점 제외 전체 

로드샵 철수(’23.12)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릭케제르) : 전 지점 폐점 사업 철수(’19.10)

- 홈플러스 홀딩스(몽블랑제) : 로드샵 없이 마트 매장 내 인스토어 형태

로만 운영


